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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 충남도당

2017년  7월  22일(토)
대변인 : 김  연(010-3355-4074)

담  당 : 우승윤 정책실장

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, 신부더샵 3층 / 041-569-1500, 010-3406-5528

김부겸 행자부 장관 “천안시 수해, 안전관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것”

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7월22일(토) 천안시 수해지역을 찾았다.

김 장관은 국가기간시설인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(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

암리)에 이어, 가교농산(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)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상황

을 살피고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탰다.

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,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

을 비롯해 광역‧기초의원 등이 함께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조속한 복구방안을 

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.

구본영 천안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

과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, 전종한 의장을 비롯한 천안시의원들도 

지난 7월20일(목) 제20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‘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’

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.

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(위원장 박완주)도 7월21일(금) 성명을 내고 천안

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공개 건의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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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장관은 이에 대해 “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

출석해 천안시의 피해상황을 직접 보고드리겠다”며 “특별교부세 지원도 긍정적

인 방향을 검토할 것”이라고 답했다.

이어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가교농산을 찾은 김부겸 장관은 “직접 나와 보

니 현장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,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시 

공무원과 군인,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복

구 작업에 동참했다.

한편,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공시설 피해금액 4백억6백만원, 

사유시설 피해금액 133억4천만원 등, 총 피해금액이 533억4천6백만원에 이르는 

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.


